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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5. 4.(월)

하프 선율로 전하는 희망과 위로, 
하나원에 울려퍼지다

- 하나원, 세계적 하피스트 ‘라비니아 마이어’와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5.4.)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오는 5월 4일(월) 

오후 4시, 하나원 교육관 대강당에서 세계적인 하피스트 ‘라비니아 마이어

(Lavinia Meijer)’와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를 개최했다.

  o 이번 음악회는 지난 3월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하나원 방문 당시, 한국계 

네덜란드 국적인 라비니아 마이어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향민들에게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의 협력으로 마련되었다.

□ 라비니아 마이어는 한국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입양된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하피스트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이다. 그녀의 삶의 

여정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줄 것이다.

□ 행사는 1부 ‘희망 음악회’와 2부 ‘소통 다과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o 1부 음악회에서는 라비니아 마이어가 ‘마음을 울리는 47개의 현’을 

주제로, 교육생들을 위해 엄선한 클래식 및 현대 음악을 연주하며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o 2부 다과회는 아티스트의 제안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으며, 교육생들이 아티스트와 직접 만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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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석 하나원장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전하는 따뜻한 선율이 우리 

교육생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예술을 매개로 북향민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 한편,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도 이번 행사를 위해 다과를 직접 준비

하는 등 북향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표명했다.

□ 하나원은 앞으로도 민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향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음악회 개요

       2. 행사 사진(별도 송부)

담당 부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훈련과

책임자 과  장 박준수 (031-670-9310)

담당자 주무관 안보현 (031-67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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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음악회 개요

1  개 요

o (일 시) ’26. 5. 4.(월), 15:00~17:00

o (장 소) 하나원 교육관 대강당 등(경기 안성)

o (주요 내용) △시설견학 △음악회 △다과회

o (참석자) 하나원장, 주한 네덜란드 대사(피터 반더 플리트), 교육생 40여명  

2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음악회 및 
다과회

15:00∼16:00 60‘
하나원 현황 설명 및 시설 투어

  · 원장, 아티스트 및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직원
본관 대회의실

16:00∼16:40 40‘ 라비니아 마이어와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 교육관 대강당

16:40~17:00 20‘
다과회

  · 아티스트, 원장, 주한 네덜란드 대사, 교육생
교육관(B1)앞 공터

17:00 환송 본관 앞

3  아티스트 프로필

성 명 주요 경력

라비니아 마이어
(Lavinia Meijer)

o 1983년 대한민국 출생(現 43세)

o 1997년 네덜란드 하프 콩쿠르 1위(14세)

o 2000년 브뤼셀 국제 하프 콩쿠르 우승

o 2004년 네덜란드 콩쿠르 우승

o 2007년 뉴욕 카네기홀 데뷔(24세)

o 2009년 내한 연주회 개최

o 솔리스트 활동중. 하프 연주음반 10여 장 발표 


